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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전문대학원(Law School) 진학가이드(149)

 

서울대 로스쿨에 이어 고려대 로스쿨도 3월 10일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결과를 홈페이지에 

공지했다. 입학정원은 120명이나 2019학년도 제적자 충원 1명을 포함 모두 121명을 뽑은 올 신

입생 선발에서 고려대 출신이 64명 합격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으며, 이어 서울대 출신 31명, 

성균관대 출신 7명, 연세대와 한양대 출신 각 3명, 서강대·포항공대 출신 각 2명의 순서로 많은 

합격자를 배출했다. 미국의 존스홉킨스대 출신도 1명 합격했으며, 경찰대, KAIST, 이화여대, 전

남대, 고려대(세종)도 1명씩 합격하는 등 모두 16개대에서 고려대 로스쿨에 진학했다.

서울대, 고려대, 연세대 등 SKY 출신이 98명, 81.0%. 전년도와 비교하여 서울대 출신 합격자 

수는 4명 증가하고, 연세대는 1명 증가한 반면 고려대 출신은 5명 감소했다.

The Johns Hopkins 

Universit
1 1 1 0.8%

경찰대학교 1 1 1 0.8%

경희대학교 1 1 1 0.8%

고려대학교 39 21 60 4 4 64 52.9%

고려대학교(세종) 1 1 1 0.8%

서강대학교 2 2 2 1.7%

고려대학교 출신이 고려대학교 로스쿨 최다 합격

- 전공계열은 상경-사회-인문-사범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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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18 12 30 1 1 31 25.6%

서울시립대학교 1 1 1 0.8%

성균관대학교 3 3 6 1 1 7 5.8%

연세대학교 1 1 2 2 3 2.5%

이화여자대학교 1 1 1 0.8%

전남대학교 1 1 1 0.8%

중앙대학교 1 1 1 0.8%

포항공과대학교 2 2 2 1.7%

한국과학기술원

(KAIST)
1 1 1 0.8%

한양대학교 2 2 1 1 3 2.5%

총합계 68 43 111 9 1 10 121

전공별로는 상경계열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. 사회계열과 인문계열도 순서대로 26명, 23명이 

합격, 상경계열과 함께 전체 합격자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으며, 그 다음은 사범계열 9명, 공학계

열 8명, 자연계열 3명의 순서다.

남학생이 77명, 여학생이 44명 합격했으며, 22~24세가 52.9%를 차지했다.

고려대 로스쿨은 정량평가의 요소별 합격자 평균 점수도 공개했다. 일반전형의 경우 법학적성

시험의 언어는 78.353점(80점 만점), 추리 118.085점(120점 만점)이고, 학부 학점은 196.295점

(200점 만점)이다. 또 특별전형은 법학적성시험의 언어 77.421점, 추리 118.260점이고, 학부 학

점은 194.300점이다.

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일반전형의 법학적성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가 언어 92%, 추리 94% 

정도에 해당하고, 특별전형은 합격자 평균 점수가 언어 87.5%, 추리 94.3% 정도에 해당한다.

(출처/리걸타임즈)


